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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공공기관 최초‘화상강의 보조강사’신설 

- 비대면 교육분야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취업준비생, 

경력단절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‘화상강의 보조강사’채용을 통해 

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. 

화상강의 보조강사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관련 학과 졸업자를 

대상으로 모집해 인력뱅크 풀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, 올해 3월부터 

6명의 보조강사를 채용해 화상교육 전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.   

보조강사의 주요 업무는 교육생 출석 관리, 강사 및 교육생 평가일지 

작성, 전산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주 강사를 보조해 원활한 화상

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‘화상강의 보조강사’

수당을 신설하고 ‘화상강의 운영 매뉴얼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

마련했다.  

또한 수강생의 집중력 유지를 위해 40분 수업,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

교육 개시 2일전 교육생의 개인별 컴퓨터 장비 사전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등 

- 2 -

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

보조강사였던 김자겸씨(28세)는“군 전역 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취업을 

준비했고, 얼마 전 정규직 취업에도 성공했다”며“보조강사의 경험이 

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말했다.

조재운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은 “화상강의 보조강사 직무신설, 

화상 강의 매뉴얼 제정, 인력뱅크 풀 구성 등 적극적 업무 발굴로, 양

질의 화상교육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.”라며 “화상

강의 보조강사 제도의 도입이 일손이 부족한 각 급 학교, 정부 및 지

자체 교육기관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<인재기획과장과 출강 보조강사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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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강사>


